
 <꼭읽어주세용>6/18(수),오후3시, 2차 집담회를 제안합니다~ 

2008년 6월 16일 오후 2:52

안녕하세요,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배여진이라고 합니다.

 

지난 6월 10일 촛불집회, 아마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 건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.

스티로폼 덕분에(?!?!) 인권단체연석회의 참 유명해졌습니다. 뜻하지 않은 유명세 덕에 있는 욕 없는 욕 참 많이 먹
기도 하였지만요^^;;;

어느 한 활동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죠. "연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~" 늘 안티와 악플을 달고 사는 연예인
에게 비하긴 좀 부족하지만, 그만큼 숱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^^ (혹시라도 상처받고
힘들었던 활동가들이 있었다면 함께 토닥토닥 ^0^,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연예인 욕 안 하기로 했다는;;;;)

 

지금의 촛불 정국 만큼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.

혹시라도 이 촛불정국 때문에 다른 사안들이 묻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.

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,

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회적 의제들을 공론화 시키고 인권의 관점으로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
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촛불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

 

그.래.서

지난 5월 27일 1차 집담회에 이어, 바로 내일 모레 6월 18일 (수) 오후3시 2
차 집담회를 제안합니다.

원래 지난 1차 집담회 때에는 6월 25일(수)에 2차 집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, 이 날짜의 집담회 일정은 그대로
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(변경 될수도 있습니다)

내일 모레 6월 18일(수), 오후 3시에 2차 집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

 

아래 덧붙이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구요,

이 밖에 촛불정국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많은 단체, 많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 

그럼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,

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.

 

- 여진 활동가 드림 -



* 장소 노들야학의 최고급 약도를 첨부합니다. 약도에서 빨간 글씨로 "노들센터"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
다. 같은 건물이거든요.

4호선 혜화역 2번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. ^^

 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< 2차 집담회 > 
 

◎ 언제 / 어디서 : 6월 18일 3시 / 노들야학

 

◎ 이야기거리

 

① 6. 10 직접행동 평가(일명 ‘스티로폼 직접행동’)   

 

② 인권활동가들 촛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?(기존의 활동을 정비하고 범위를 확대시키
는 방향으로 준비)

 

 - 공권력 감시 및 대응(집시법) :

경과보고와 활동 제안서(공감대 준비) / 의제를 확대 시키고(전의경 문제, 진압수칙 국제
기준 등) 시위 현장 감시 뿐 아니라 헌법 소원 등 촛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
활동들에 대한 논의

 

- 직접 민주주의 :

<헌법 제1조 길거리 특강>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내용을 전달하고 대중들과 토론하
고 행동할 수 있는 활동 계획 

 

③ 자유 토론 : 기획팀에서 준비한 안건 외에 제안된 안건(정세토론이 필요할 거 같은
데......등등등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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